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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느님 나 라 와  민 중

우 리 는  앞 마당에서 하느님 나라의 도 래 가  예수의 선포의 중심인 

것 을  확인했다. 여기에서는 예수의 행적에 가 장  큰  비중을 둔  사건으 

로서 민중과 함께하는 예수를 개 관 했 다 . 그러면 이 가 장  중 요 한  두  

사실이 서 로 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 없다. 마르코복음에 

의 한  예수의 생애는 하느님 나 라  도래의 임박이라는 대전제 밑에서 

예수의 일체의 행태를 이해하고 있다. 하느님의 나 라 는  관조의 객체 

가  아니라 쟁취하는 실천 속에서 실 현 되 는  현 실이다. 그러면 예수가 

민중과 함께 이러한 투쟁의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는 가 ?

복음서에 나타나는 민중은 대부분이 그  사회에서 소 외 되 고  무 능 한  

자 들 로  부각되고 있다. 그들과 더불어 한  예수의 행태를 보면 가난하 

고  병 든  자들을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도 와 준  사 람 이 라 는  인상을 받 

게 된 다 . 그러므로 “그 리 스 도 를  따 른 다 ” (imitatio Christi) 는  것을 

바 로  구제사업으로 인식해온 오랜 전통을 서 구  신 학 은  가 지 고  있다. 

그 러 나  이 민중을 하느님 나 라  도래의 선 포 와  관 련시켜볼 때 그들을 

구제의 대상으로 삼았을 수  없다. 우 리 는  비 록  복음서에 명확하게 제 

시되어 있지 않으나 갈릴래아 민중을 이스라엘의 민중전통에서 볼 

필 요 가  있다.

이미 ‘ 하느님 나 라 ’라는 주제의 마당에서 밝힌 대 로  고대 이스라 

엘 부 족  지파동맹을 형성한 합비루는 민족개념이 아니라 계층을 지 

칭 했 다 는  사실은 정설로 되어 있다. 이 합비루는 군주들의 농노상태 

에서 탈출하여 자주적인 자치동맹을 형성했다. 이 동 맹 을  지탱하는 

데 결정적인 것은 군주제도를 배격하는 일 이었다. 그것이 바 로  “야 

훼 만 ”(Mono-Yahwism ) 이라는 간단하고 확고한 기 치 가  된 것이다. 

즉  야훼 외에 어느 인간의 주 권 도 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. “야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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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”이 통치하는 사회가 합비루의 이상이요 염원이었다. 약 200년 동 

안 계속된 이 고대의 해방된 이스라엘체제는 군주국이 된 이후에도 

선망의 대상이었다.

그런데 갈릴래아 지방이 지역적으로도 고대 이스라엘의 판도 안에 

있었다는 것은 중요하다. 갈릴래아는 유다인들에 의해서 그  순수성 

을  멸시받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와  전혀 다 르 다 . 갈릴래아에 많은 외 

국인들이 거주한 것은 사실이다. 그러나 그 것 은  도시에 한한 것이다. 

갈릴래아에 세워진 도시들은 애초부터 침략한 외세에 아첨하기 위해 

서 세워졌는데 특히 로마시대에 그 러했다. 그러므로 이 도시들은 노 

예노동에 의해서 팽배해진 그레꼬 로마적 사회인 데 반 하 여 ，농촌은 

고대 이스라엘 당시의 체 제 와  별로 달라지지 않은 이른바 준아시아 

적 생산양식의 사회이며 저들은 비옥한 토 지 ，비옥한 땅에 살면서도 

가난에 시 달렸다. 예수가 저 들 과  행동을 같이할 때에 아무런 구체적 

목 표 가  없었다고 보는 것은 상상할 수  없다. 아니 거 꾸 로  예수를 무  

조건 따르던 수많은 민중들이 단순히 구 제 나  기대하는 나약한 자들 

이었다고 볼  수는 없다. 로마제국의 식민지민으로서 착취를 당 하 고 ， 

그의 앞잡이인 헤로데왕가에 의해 그 리 고  더 나아가 침략세력과 야 

합하여 생산품의 징수권을 가진 종교귀족들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

착취당하는 제 세 게  예수가 선포한 하느님의 나 라 가  어떻게 이해되 

었으며 또한 예수에게 무 엇 을  기대했는지를 상상할 수 가  있다. 우리 

는  예수가 하느님 나 라  자체에 대해서 별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사 

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 없는 신비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라거나 그때 

상황이 그것을 언급하는 것 을  허락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추측보다는 

오히려 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없을 만 큼  너무도 자명했기 때문이라 

고  말했다. 이제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마당에서 계속된다.


